
東洋醫學的 人間과 醫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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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훌훌 훌움 

용賣行짧란 톨§術과 톨§道가 同時에 行하여 지는 

것이다. 만얼 홈道는 行하여졌으되, 률흘術。l 不

足하다연 前꿇代的언 홈術이라는 "l 난을 발을 것 

이고, 反對로 훌훌術은 훌륭하지얀 홈道가 결여되 

었A연 非A間的이라는 지란을 발계 휠 것이다. 

그련데 이 톨훌道와 훌§術은 결국 A間觀에 근거 

하고있다고생각펀다. 

카콤씩 現代賢뿔이 難治病에 對하여 새로운 

治훌法으후쩌 개가를 올려 世A의 注目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A間의 흉病윤 반드샤 홈師 

가 治癡해 주어야 한다는 A間觀에 근거할 빼,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반 다릎 A間

觀에 의한다연 이의 화려함, 그 表面에는 미리 

추의를 하였머라연 애초에 이러한 흉病이 發生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盧點。l 챙긴다. 이러한 

A間觀。1 바로 東洋훌훌뿔외 근간。l 되는 것으로, 

A間 스스로의 f통病治癡力에 훌點울 푸는 컷이 다. 

이에 關하여 東톨훌홈쏠에셔는 「道家는 淸靜과 용 

養울 根本으로 상고 용좋는 쫓짧와 針윷‘로써 *읍 
훌하나, 道훌는 그 精을 얻었고 훌옳는 그 짧를 

얻었다」I) 고 하였다. 

1) 許 훌 : 東훨홈흘, 서울, 南띠쏠. 1976. p. 69. 

金 仁 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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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 톨훌道꿇-------
1. 治癡훌훌學과 寶防훌훌學----
2. 용뿔의 理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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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結 꿇--------------------參考文훔~····· 

最近 現代物理學을 中心으로 하는 新科뿔運動 

에서도 이러한 思考에 첩근하고 있다. 그러므혹 

道家의 思想。l 질윤 黃짧內짧올 中心으혹 A間

觀과 거기에 딱르는 홈道꿇을 잘펴 보고자한다. 

아울러 초단파냐 洋水검 사 풍의 첨단의술이 男

見善好경향이 뿌리 강윤우리 화會에서 뾰兒성캄 

별로 폼‘用되므로써 물의를 빚고 있는 現時點에 

서, 과거에 行하여졌먼 轉女옳男法에 훨하여 東
洋뿔뿔的 A間觀에 立觸하여 그 가치를 질펴보 

고자한다. 

n. 本 휠움 

흙-節, A.빼빼 

1. 細뼈說과 有훌훌題짧 

生융꿇에서 主로 꿇훌훌되고있는代表的훌說이 

두가지 있으니 細뼈說과 有擬體짧이다. 

細~짧윤 生꿇가 細B핸라는 構造單位로 形成되 

므로 個個외 細뼈擬能이 生슐짧‘象의 單位가 펀 

다는 것이고, 有擬.說은 細B包짧과는 全然 反對

의 立楊을 取하여 細뼈가 單位얼 수는 없고, 生

꿇는 全뭘로서 f뿔&롤 삼아야 한다는 갯이다. 21 

細R핸짧은;現代 西洋용學의 主流흘 。l루고 있 

으며, 그 根本올 떼카르트的 思考에 두고 있다. 

2) 옳完熙、 : 新生理훌훌훌웅, 셔율. 훌熙大뿔校 웰홈科大훌 웰方生理훌훌훌, 1976. p.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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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례 카르트는 A間을 精神과 肉體호 分홉흉하였 

고, 이 區分에 의하여 肉體는 各 部分으l 排列과 

權能으호써 完全히 理解될 수 있는 擬械로 보았 

으며, 病든 사랍운 部分品이 適切히 機能을 발 

휘하지 뭇하는 擬械와 같다고 하였다. 3) 

그러므로 고장난 機械는 반드시 機術者가 고 

쳐 주어 야 하듯이 , .휠者에 對하여 醫師가 治癡를 

해주어야 한다는 思考가짙어 졌고解휩j學, 手術

廳法이 나 遺傳因子조작솔 등의 方向으로 發展하 

게 되었다. 

하지 만 機械와 有擬體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機械는 活性이 없는 物質로 構成되어 있으며, 

各 部分의 構造가 機械全體으l 繼能올 決定하는 

깃이묘로 이를 冊究하기 위하여서는 그 部分을 

올 可能한 最小의 構成單位까지 分홈j하여 그 作

動의 因果關係를 觀察하여야 한다. 

反面 有繼體는 生動하는 全體으l 시 스댐으로서 

全體와 部分이 相互作用하며 짧力하연서 스스로 

으l 造織올 유지하고 發展하는 創違的안 것이다. 

有繼體에도 機械的언 面。l 있기는 하지만, 有

機體에서는 全體으l 必要가 部分의 擬能을 決定
한다는 것이 重要한 一面이다. 훨홉械는 直線的

因果律에 의하여 作用하지만 有擬體는 순환척이 

며 同時的언 作用으로 그 擬能을 발휘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有機體的 見解는 모든 것을 全體

的인 立場에서 시스댐척으로 보고 不斷히 훨化 

하는 力動的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有擬體짧。l 東洋醫學으l A間觀과 접근하고 

있다. 

2. 東洋醫學의 A間觀

東洋賢學은 A間올 “神擬之勳” 또는 “小宇짧” 

라고한다. 

“神擬之빼”이 란 生命의 根元올 A間의 몽 가운 

떼 지니고 있으므로, A間 스스로 흉病의 상태 

에서 力動的 ip:衝상태로 回復하혀는 能力이 있 

다는 것이다. 

또細脫짧에서 주창하듯이 生體가 細8힘라는構 

成單位로 形成되지만, 。l 細뼈는 A間。l라는 生

命單位의 통제를 받고있다. 그러므로 흡흉은그 

대부분의 細R힘를 24 시간마다 대체하고, 몹활은 

3 日만에 대체된다. 白血球는 10 日만에 갱신되 

고, 腦속 단백질의 98%는 한달내에 교짖l펀다. 

결국 體內의 모든細뻔는 몇 해 안에 모두바뉘어 

버리지만, 오래 떨어져 있던 우리의 흙홉를 알 

아보는 데는 아우 問題가 없는 것이니, 이듣 細

R힘들이 全體的 헝衝을 유지토록 하는 옳力이 A 
間 自身에게 있기 혜운이다. 5) 

“小宇짧”란 A間운 自身의 균형올 이루고 있 

을 뿐 아니라 궁극척으로 全宇짧의 一員으르서 

이들과 全體的 균형을。l루고있으며, 字옵도人 

間과 같이 하나의 生命體로 보는 것이다. 

그러묘로 東洋醫學은 宇짧運行질서와 同行하 

는 삶을 누리 려 하고 그 理想的언 A間좋을 “平

A”이라고 한다. 

『素問 • lp:,A氣象꿇I에서 는 「A間이 한번 숭올 

내쉴 혜 ~이 두번 뛰고, 한번 들이렬 해 흙이 

역시 두번 뛰어서, 한번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으로써 한번 숨쉬는 것으로 한다. (가틀씩) 

~。l 다섯번 휠 동안 윤달。l 들듯이 큰 숭을 쉰 

다. 이를 。1 릎-하여 平A。l라 하는데 2ji人운 病

틀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오늘날 1 分間에 呼吸올 18 펀하二版 

操이 70 回 정도 되는 것을 正常A。l라우 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lp:,A이 란 언제나 같윤 상태를 유칙하 

고 있는 것이 아니다. 季節의 흉化에 략라 앞서 

지도, 둬지지도 않으연서 力動的 2jS-衝상태흘 유 

치하고 있다. 

이를 『靈樞 • 禁服篇』에서 는 「春夏에는 人캘이 
#口보다 조금 더 크고, 秋多에는 #口가 人迎

보다 조금 더 크다. 이와갇운 者률 lp:,A이타 한 

다」고 하였다. 

이는 곧 變化하는 自然환경에 학라 끊얻 없이 

力動的 S영형상태를 유지하려는 能力올 7}걱고 

있으며, 평형외 유지와 파괴는 生의 순환야l 서 

끊임 없이 發生하는 自然 過훌의 하나로 풀뚫파 

3) 李成範 • 具間瑞 譯 : 생로운 科뽑과 文明의 ￥훌換, 서울, 뱅양사 출판푸, 1985. p. 7. 
4) 上觸홈 : p. 6∼7. 

5) 李成峰 • 具뿜짧 譯 : 上觸훌. p.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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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健康 사。 l 에 명확한 경계선은 없무며 둘 다 自

然的인 것£로 파악하고 있냐. 6 ) 

。l 것。l 바로 東洋의 全一的。l고 力動的인 A 
間觀안떼 現代챙理學을 中心요혹 하는 新科學으l 

A間觀도 。l와 유사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3. 新科學으l A間觀

宇寅를 하나으! E大한 有機體로 본다연 그 안 

에는 無數한 水準의 有機體的 器官이 들어있다. 

各 水準의 이 有훌훌體들윤 같운 水準의 다릎 有

擬꿇률파 또는 더 높은 水準의 有擬體둘과 相효 

作用하변서 新進代짧하고 不斷한 창조 활동으로 

共同 進化하는 것으후 본다‘ 

이 多水準構造의 例릎 A間世界에서 본다연, 

A體는 各 器官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리고 各

器官윤 組織£로, 組績윤 細R힘혹 되어 있고, 細

뼈에는 細뼈核。l 틀어 있으며, 細뼈核에 는 DNA 

가 틀어 있고, DNA 속에는 누클레요티드가 있 

으며 이러한關係는궁극적으로는흉子內部의核 

子에 까지 延長펀다. 。l러한 多水準構造에서 높 

운 水逢의 構成體는 낮은 水準의 構成體으l 環뚫 

。l 되는 것이다‘ 各 水準의 有機體는 같응 水準

相효間과 또 그 環境이 되는 높은 水準의 有擬

體와 不斷히 相효作用한다. 더 나아가 個A의 

環樓윤 社會。l 며 , 社옳는 生願界를, 生態界는 

生빼團을, 生陽용월윤 全宇寅흘 그 環境£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有擬題的 宇짧觀에서는 

A間운 풍극적으혹 全宇옮와 함께 不斷허 相효 

作用하고 있으며 宇짧와 함께 共同違化한다고 보 

여지는 것이다」7) 

4. 東洋醫學的 A間觀의 i훨擬能 

東洋톨훌탱용으I A間觀이 우수하묘로서 , 오히 려 

쩔問훌훌展에 저해 요인이 펀 面도 있다. 萬- 機

械라연 잘옷펀 illtJ軟에는 全혀 反應을 하지 않지 

만, A間윤 스스포 生命力울 지니고 있A묘로, 

낮은 차원의 治용홀륨 하더라도 A間의 흉病운 낫 

계 되며, 。l릎 治寶한 醫師으l "SL楊에서는 그 治

標가 最上의 것으로 誤認하게 되묘호 보다 냐은 

方向으후의 發展은 저해되는 것이다. 

6) 李成範 • 具間짧 譯 : 上觸뿔, p. 299. 
7) 李成條 • 具閔짧 譯 : p. 6∼7. 

예로써 딴主關節이라고 하여, 人間의 오든 꿇 

器가 關節과 관현이 있지만 특히 府이 關節을 

主管하고 있다. 그러묘흐 關節1좁은 府을 다스릭 

는 것이 가장 효파적。l 냐, 사살 他훌훌을 치료하 

더라도 효과가 천혀 없는 것은 아난 것이다. 

이러으로 理論書보다도 단순한 臨똥書안 方쫓 

合編아 널리 쓰여지게 되었고, 심지어 崔죠흉아 

니 金四物이란 말도 생기케 펀 것이다. 

第二節 .훌道앓 

만얼 A間。l f동病없이 健康하였다연 훌훌學이란 

애초에 成立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묘후 흥 

洋醫學운 우선 절박한 현실안 f잦病을 치료하는 

펴l 서 쑤터 λl 작펀 것운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에만 급급할 수 없고 보다 높윤 

차원으후 숭화하여 야 한다. 

즉 흉病올 치료하는떼 있어서도 보다 1JJ期단 

계에서 치료하여야 하고, 또한 흉病외 치료보다 

는 예방에 힘써야 하고 웅극척으로는 흙病과 ;;] 

료라는 대대척안 캐념의 세계를 초월하여 스스 

혹 건강올 유지하므후써 f용病治廳가 실제로 쓰 

여질 필요가 없는 世界에까지 理想을 높여야 한 

다고 內經윤 캉조하고 있다. 

1. 治賣용畢과 짧防홈學 

먼저 治病을 잘펴보자. 

西洋의 解휩j學에서 人뚫를 器官, 造흉, 옳훨 

등으l 차훤£로 냐누듯이, 東洋醫學에서도 언체 

를 表에서 훌혹, 皮毛→孫願一絡版i經B한i六용함 

i죠鷹의 순서호 보고 있으며, 。l는 도한 짜꿨 

가 인체률 률에요는 짧絡으l 순서 가 펀다. 

그련더l 病%라고 하는 것응 그 자체로써 우려 

의 안식에 들어요는 것은 아니다. 즉 홈, 홍, 

暑, 흙, 操, 火의 六훌。l 언체에 들어 올 빼 우리 

의 눈으로 이릎 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l것이 안체내에서 일으키는 반응, 즉 證狀으로 

써 알수 있게 펀다. 

그 데.표걱안 방법운 『素問·뿔痛꿇』에서 흉帝 
가 「가령 (흉病율) 말올 해서 얄 수 있고, 보아 

서 폴 수 있고, ~올 장아서 장을 수 없는 갖。l 

라연---」。l라고 한데서 알수 있듯이 問킹,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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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야該-을 들 수 있마. 

그런데 인깐。l 란 자연의 運行에 하라 時時各

各 벤하는 좀재。l므로 기겨l와 같이 언제냐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윤 아니다. 그러묘후 장斷을 

하쓴 시 간。l 문제시 되 는데 『素問 • 版要精微꿇』 

에서는 「장斷운 언제냐 새벽에 行한다. 이혜는 

陰氣가 아직 動하지 아니하고, 陽氣도 흩어지지 

아니하였A며, 음식도 먹지 않았고, 經版도 아 

직 盛하지 아니하였오며, 絡版도 고르고, 氣血

도 혼란스럽지 않다」고 하였다. 1년중의 春分J

秋分에 낮과 밤으l 걸이 가 같듯이 하루중의 새 벽 

。l 陰과 陽이 균형을 이루는 빼。l므로, 환자의 

陰陽을 판단하기에 가장 좋윤 혜이다. 。l 는 또 

한 옳師 자신으로서도 가장 객판정을 유지할 수 

있는 혜。l 기도 하다. 

그런데 진단방뱅에 따라서 판찰되어 지는흉病 

의 뱅위가 정하여 진다. 그러므호보다광뱅위하 

고, 보다 세밀하게 관촬할 수 있는 방법이 고차 

원의 방법 이 되 겠는데 , 『靈樞 ·$氣짧服病形』에 

서 「色을 보고서 그 病을 아는 者를 明。l 라고 

한다. 版을 잡아서 그 病올 아는 者률 神이라 
한다. 病을 울어서 그 病올 아는 者를 l이라고 

한다- ------問옳하냐를 알연 工이 된다. 問該과 

服앓을 알연 神야 펀다. 問장, A'*옳, 色옳올 요 

두 앞연 神。l 요 도 明。l 다」라고 하였다. 

또 同篇에 서 「虛部가 인체에 들어요연 먼저 옴 

。l 으속£속하게 옐련다. j£部가 들어요연 “微”

하여, 번저 色에 그 반응。l 냐타날 뿐 病든 사 

랑 자신윤 알지 뭇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微”련- 바로 老子가 『**玄의 章』에 

서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쫓라고 한다.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希라고 한다. 장 

아도 잡히지 아니하는 것울 微라고 한다」고 하 

는 의마의 微로서, 版에는 변화가 없£므로 A'* 
옳으로는 흉病을 알아 낼 수가 없다는 것으로 

理解된다. 

。l 것의 한 뻐l가 바로 絡版으l 病。l 다. 絡服의 

病윤 R部의 皮I홉에 그 反應。l 나타나고8l f關

RA야으흑셔는 딴 수가 없다,9) 그러므로 몽에 아 

픈 데는 있£냐 三옆j九候한、은 쫓함이 없£연 fcg­

~의 흙이니, 쩡刺法을 쓰는 것이다. IOl 

。Ji효써 보연 ‘ I ’이라는 차원윤 愚者自身이 
이미 흙。1든 것을 말고 있는 상태에서 홉師가 

그 증상을 물어서 病處륜 아는 것이니, 이는 용 

師의 훌本단계。1 고, ‘明’이란 ,뿔者自身도 病。l

든 컷올 오르고 있는 흉病의 初期 또는 장흑거 
에 해탕하는 컷£호서, 퉁흥師가 그 色올 보고서 

病을 말아내니 고 차원의 단계라는 것이다. 

그러프로 『素問 • 刺熱꿇;어l저 「J}f熱病者는 左

類이 먼저 붉어지고, 心휠‘病者는 이마가 먼저 

붉어진다. 8뽕熱、病者는 코가 언저 붉어지고, 師

熱病者는 右類。l 언저 붉어진다. 뽑熱病者는 턱 

이 먼저 붉어진다. 病이 바록 겉으호 發顧하지 

않았어도 *色을 보고서 뺏j짧하니 이용하여 未

病올 治용풋한다」고 하였다. 

2. 용學의 理想

그련떼 內經운 이들보다도 더 높은 차원£혹 

송화하고있다. 

즉 「훨A治朱病, 不治己病」의 第-意는 아직 

도 훌훌節가 .뚫者률 治癡한다는 차원이지만 第二

意는 人間스스후 自身의 건강올 유치하므후 룰§ 
師가 이들을 治癡해 줄 必훌조차 없는 차원。l 다­

『素問 • 四氣調神大꿇;에서 r病c] 이마 。l루어 지 

고 난 둬에 治賣하는 것과, 혼란이 。l 미 이투어 

지고 난 뒤에 다스리는 것은, 티유컨데 목이 다 

르고 냐서 샘을 파고, 싸웅이 덜어 나고서 투기 

흘 만드는 것과 같으나, 또한 늦지 않았는가?」 

라고 하였는떼, 이것이 바로 養生을 하으후써 

훌病이 니 , 治賣니 하는 對立된 활念을 초월하여 

스스로 건캉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흘 『쫓問 

• 上古天휩꿇』에서 는 「夫上古뿔人之數下也, 홉 

謂之虛:!f,)~혔Ji., 훨;Z힘時---」라고 하였는데, pg훌 

의 原쩔에 보다 더 가창다고 여겨지는 『太素;에 

서 는 「夫上古聖A之敎也, 下皆융之」로 되어 있 
냐. 胡혐는 그으l 著 F黃帝內훌쫓問校훌훌』어l서 흘 

는 化의 돗으혹써 ‘본받아’는 획마가 있다고 하 

8) (素問 • 通評虛實꿇) 絡氣不足, *옆氣有餘者, 服口熱而.R~훌t브. 
9) (素問 • 않짧꿇) *엎服之病A也짧. 

10) (素問 • 謂經꿇) 身形有痛, 九@흥훌病, 則짧刺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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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로 보면 前者는 聖人의 말로써 사감들을 가 

르치는 것이지마는, 後者는 聖A의 行動을 사람 

들이 그대로 본받다는 의미가 된다. 이 聖A올 

일단 醫師로 본다연, 요늘날 韓醫師에게도 醫擾

指導權이 주어 지 려 는 時點에 서 당연히 韓醫師는 

먼저 日常生活。l -般A의 모뱅이 되어야 한 의 

우가 있는 것이다. 

『錫滾륨흉홉흉論』에서는 모든 治癡手段이 단지 예 

비로 存在할 뿐, 實在-로 쓰여진이 없었던 上古

룰 理想”으로 삶고 있다. 事實이 理想은 한번도 

寶現된 척이 없었다. 다만 흔하 中國人들을 古

代 촌중론자라고 하듯이, 現實을 과거 歷史의 

어느 時點에 둠으로써 理惡은 일쩌기 한번 實現

되었던 컷의 증명으로 되고 現實性이 보증되케 
한것이다 

이제 理想의 世界에서 다시 現寶로 눈을 돌려 

보면, 흉病治흉過程은 흉病發生과는 反對으l 과 

정이 판다. 그러므로 愚者自身의 自흉證狀이 好

轉되었다고 해서 흉病야 完快펀 것은 아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끼 더라도 ~。l 냐 色。l iE 

常으로 필 빼까지 治癡하여야 하는 것이다. 

第三빼 빼女훌男法 

흔히 우리는 20世紀의 최첨단科學時代를 잘고 

있다는 생각에서 과거의 우리 조장들이 잘아왔 

번 生活方式을 요두 낡윤 過去의 것으로, 또는 

단순히 ti l 개했던 時代의 마신으로 불려는 경향 

이 었다. 그 中의 하나가 轉女옳男法이다. 

東톨§寶籃에서 이를 살펴보연 「銀振한 것을 처 

음 알았올혜 , 도끼를 ￥歸의 장지리 아래에 두 

어두고 풍歸가 모르게 하라.------」Ill고 하였다. 

이는 옮果꿇的으로만 본다면 事寶 더우니 없 

는 꿇信이다. 히지만 視角올 랄꾀해서 그 當時

힐t會에서 이의 가치를 횟아보자. 

먼저 東洋홈뿔윤 A間올 태어냐는 것으로서 

풋成되어진 것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A間을 完

成되 어져 가는 存:(E_로서 .~精되 는 순간부태 生命

이 다할 빼 까지 끊임 없이 修行하는 存在혹 파 

악하였다. 우리들이 老A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老A이란 A生의 完成에 가까운 거의 完成되어 

11) 許훌 : 東훨寶훌, p.607. 

져가는 存在야기 혜문이다. 

8읍兒도 ‘十月養貼뚫’호 說탱하듯이, 人生의 

過程인 生, 長, Af:, 老, 己, 中에서 이미 生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존재로서 그 父母가 自身들 

의 뜻대로 服兒의 生死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는것이다. 

우리가 냐야를 세는 송관이 갓 태어난 휩生兒 

를 벌써 1잘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그 이유 

를찾아볼수 있다. 

그러므로 轉女흉男法은 實在-로 服兒自身에 對

한 것이 아니고, 服兒릎 짱服하고 있는 짱歸냐 

그 주위 사랑들의 복장한 心理的 갈등을 해소하 

는 方法으로서 가치를 지년다고 볼 수 있다. 

울론 이 方法。l 그 當時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짧識되었고, 또 어느 정도 實行되었£며, 그러 

고서도 이들 方法。l 轉女옳男에는 全혀 가치 없 

는 일이라는 것올 알았올여l 어떤 反應、올 하였는 

.7.] 는 더욱 빠究하여야 겠지만, 家父長的 f.f:會에 

서 철저히 아들을 낳아야얀 한다는 心理的 양박 

캄을, 약 280일이 나 되는 姬振기 간 동얀 解消하 

는 쿠체척안 方法£로서의 가치릎 인정할 수 있 

는 것이다. 。l 는 요늘날에도 入試혜연 차가운 

校門밖에서 새벽부터 시험이 끝날 빼까지 自身

의 아들, 딸의 合格을 벌고, 또 엿이나 창4강떡 

같。l 붙어 랄라는 의미로 校門에다 。l릎 붙이는 

것과같다-
A間은 擬械가 아니고, 또한 結果얀 重要한 

것이 아니 라 그 過훌도 重要하묘로, 요로지 合

理的인 思考로서 딱뭇한 房안에서 엿이냐 창팔 

쩍보다는 영양。l 충분한 불고기를 해놓고 기다 

렬 父母는 없올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경향이 어 

떻게 흉하여 찰;t)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 

써는 이러한 方法이 짧응 한냐철의 시험기칸 동 

언의 心理的 양박올 해소하는 쿠체척인 方法이 

며, 이려고서도 不合格하였을 빼 父母혹셔는 子

息들에게 최션을 다해주져 뭇했다는 최책캄을 

줄일 수 있는 方法인 것이다. 

그러묘로 過去의 轉女흉男法윤 오늘날 우리들 

이 하는 方法 즉 父母의 펀의에 딱라서 옮兒의 

生命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지배꿇理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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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最흑 理想은 ·속쫓뚫學이 쓰여걸 必要가 

없는 상태 ci 다. 

4. 轉女음男法은 f슴갚드 하냐의 人問~로 認

定하므로써 ‘ R읍兒보다는 턴7C 주변/、들의 心理的

갈등을 解펌、하는 方늪으호서 의 가치 가 안정 띈 

다. 

同等하다 아닌, R읍兒냐 父텅냐 모두 人間우로서 
스; g응 용~j등」 。 l ..Q._ i느 c1 tl 
、- --‘-., a ""a ' /λ-, 

훗洋醫學으l A댐휠과 。l에 根擾한 훌훌道를 黃

帝pg~을 中心~~료 考察하고, 이로써 轉女흉男 

法에 對한 解釋를 ,·I 도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東洋醫學운 人問을 神機之物파 4、宇짧로 

규정하여, A間 스스로 生命力을 지니고 巨大한 

生命품안 字옮와 力혈的 平衝을 유지해가는 存

在로파악하였다. 

2. 代表的안 A間象으로 平A올 들 수 있으며, 

醫댐도 :zp: .A으로저 他A으l ..5'_뱅 이 되 는 삶올 영 

위해야 한다. 

3. 健康과 흉病은 力動的 쭈衝狀態、률 유지하 

는 살외 과정에서 發生하는 自然스련 兩面이으 

로 용뿔윤 治擾醫學보다는 鍵防훌훌學을 높이 형 가 

;.o. 
afil 結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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